
넘어져도 괜찮아.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! 
꿈을 찾아 떠날 이들에게 용기가 되어 줄 부적 같은 이야기 

 

평생 베란다에서 산 집 거미 꾸치가 형의 반대를 무릅쓰고  

바깥세상으로 나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 

‘넘어지지 않는 삶’이 아니라 ‘포기하지 않는 삶’이라는 용기를 전합니다. 

 

1학년 2학기 국어-가 4. 감동을 나누어요 

1학년 2학기 국어-나 8. 느끼고 표현해요 

2학년 1학기 국어-나 5. 마음을 짐작해요 

2학년 2학기 국어-가 2. 서로 존중해요 







무치가 잠든 사이 
베란다 밖으로 탈출했다. 

바깥세상이 궁금해  
베란다에서 관찰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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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슴벌레의 공격을 받았다. 
무치가 기다리는 베란다로 

다시 돌아갔다. 

함께 바깥세상으로 가자고 
무치를 설득한다. 

무치와 함께 바깥세상으로 
나온다. 



힌트: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, 두 글자. 

“전에는 몰랐는데, 형이랑 사는 게 좋아졌어. 그래서 말인 

데…… 함께 바깥세상에 가지 않을래? 거긴 먹을 것도 많고 

친구들도 있어.” 

꾸치는 간절한 눈빛으로 무치를 바라보았다. 

“위험할 텐데 괜찮을까?” 

“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대. 위험은 언제나 닥 

쳐오니까,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 되잖아.” 

무치는 눈을 커다랗게 떴다. 

“누가 그런 말을 해?” 

“내 친구 딱새가. 이름은 포롱이야.” 

“딱새? 거미가 어떻게 딱새와 ①          가 될 수 있어! 너무 

위험하잖아!” 

무치는 기가 막힌 듯 몸을 홱 돌렸다. 꾸치는 무치 앞으로 

가 말했다. 

“위험할 때 서로 도와주면 ①           지!” 



힌트: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, 세 글자. 

그러고는 바깥세상에서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다. 사슴벌레 

에게서 도망친 일부터 아파트 6층 베란다로 날아오른 일까지. 

무치는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①          생각했다. 이윽고 마

음을 다잡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. 

“그래. 가 보자.” 

“야호! 진짜지? 지금 당장 떠나자!” 

꾸치는 신나서 온몸을 흔들었다. 무치는 말없이 천장을 기 

어 현관으로 갔다. 




